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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verify the frequency of and causes and expression types of anger

in children, which had been identified by means of a Q-tool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types of causes and expressions of anger,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compet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18 children aged between 8 to 10 years of age. MANCOVA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tiliz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1) a Q-Tool was

developed through the selection of statements representing the feature of each type of anger, in terms

of both-cause and expression. (2) Social competence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and emotional intelligence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and the types of anger causes, and (3) Emotional regulation out of subordinate variable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adjustment out of subordinate variables of social competence

affected the types of expressions of anger in children.

Key Words：분노원인(anger cause), 분노표현(expressions of anger), Q-Tool, 사회적 유능감(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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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분노는 인간이 가장 빈번히 경험하는 대표적

인 정서 중 하나이며 분노의 표현은 일상생활

속의 불가피한 사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다. 현대에 와서 유교적 전통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오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우리는

분노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분노유발 원

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분노

를 억압하고 통제하도록 강요받는다. 최근에는

아동이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우발적으

로 저지른 사건․사고가 언론을 통해 회자되고

있고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자살과 비

행, 청소년 폭력 등으로 이를 표출하는 경우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Han,

2009). 이처럼 인간이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이나 자신을 향하여 부적절한 방식

으로 표출할 때 본인 스스로에게 육체적 및 심

리적ㆍ정신적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인간관

계에서의 어려움(Novaco, 1976)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반사회적 행동 등을 경험한다

(Kendall, 2000). 반대로 분노를 억압할 경우에는

두통ㆍ고혈압과 같은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나

타나고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Lemierise & Dodge, 1993).

이러한 분노는 개인의 의식적인 인지 과정으

로(Kang, 1997) 주관성이 고려된 맥락에서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행된

분노의 원인과 표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분노

상황을 미리 설정해 놓고 분노의 원인을 규명하

거나 몇 가지 유형화된 분노상황에서 연구한 것

이 대부분이었다(Lee, 2006; Rasit & Sonay, 2010).

따라서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만으로 주

관적 해석이 필요한 아동이 지닌 분노의 원인과

표현되는 분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었다.

이에 아동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분

노를 연구하기 위해서 철학적, 심리학적, 통계학

적 개념 및 심리측정과 관련된 개념을 통합하여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접근 방법

이며 분석 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

다. Q-방법론은 한 문화 안에서 인간이 공유하

고 경험하는 분노에 대한 관점, 가치, 선호 등을

통합체(concourse)를 통해 형성하고, 개별 심층

면접 방식과 객관적 방법인 요인 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므로(Kim, 2008), 아동의 분노에

대한 느낌, 태도, 선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연

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관성의 과학적 탐구를

행하는 Q-방법론은 소표본 이론(small sample

doctrine)에 근거하고 있으므로(Kim, 2008), Q-

방법론을 통해 확인된 자결적 요인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존재하며 다른 관련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

적인 R-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병렬적으로 연구

할 필요성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Q-방법

론을 활용하여 규명한 아동의 분노원인 유형을

분석한 연구(Jang, Kim & Lim, 2010)에서 드러

난 4가지 분노원인 유형과 분노표현 유형(Jang

& Lim, 2011)에서 드러난 6가지 분노표현 유형

을 토대로 개발된 Q-Tool을 이용하여 아동의 분

노와 사회적 유능감 및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일반적인 R-방법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규명해

보고자 한다.

Jang et al.(2010)은 Q-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아동의 분노원인을 22명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

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친밀감 좌절

형’, ‘객관적 자기 좌절형’, ‘주관적 자기 좌절

형’, ‘내적통제 좌절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각각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가족친

밀감 좌절형'은 아동들이 가족 간의 친밀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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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감이 좌절될 때, 또한 자신이 속해있는 가족

의 기능이 상실될 때 느끼는 좌절감으로 인해

분노를 느끼는 유형이다. ‘객관적 자기 좌절형'

은 밖으로 보이는 나에 대한 평가가 손상이 되

었을 때, 나를 표현해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

는 수단으로서의 내(Me)가 물리적, 심리적으로

좌절을 겪게 되었을 때 분노를 느끼는 유형이며,

‘주관적 자기 좌절형'은 타인이 지각하는 나의

모습이 불만족스럽거나 손상되었을 때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내적통제 좌절형'은 모든 문제

의 근원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으로 자신이 생각

하고 계획한 일이 어긋나거나 좌절되었을 때 분

노를 느끼는 유형이다. 또한 Jang et al.(2011)은

Q-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아동의 분노표현을 22

명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정이입형', ‘회피전환형', ‘반응추구형',

‘감정조절형', ‘감정억제형', ‘숙고형'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유형별 특성을 살

펴보면 ‘감정이입형'은 자신의 분노상태를 정확

히 인식하고 분노를 일으킨 대상과 그 상황을

이해하고 시간이 지나면 화가 누그러질거라고

생각하는 유형이며, ‘회피전환형'은 수동적인 간

접적 복수나 되갚음을 통해 분노를 순화시키며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

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 분노를 표현하는 유형

이다. ‘반응추구형'은 분노의 감정을 느낀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알리

고, 화를 참기 보다는 표현함으로써 분노의 감정

을 다스리는 유형이며, ‘감정조절형'은 스스로

통제하고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며 냉정함을 유

지하는 유형이다. ‘감정억제형'은 분노가 유발되

면 겉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혼자 속앓이를 하는

유형이고, ‘숙고형'은 자신의 분노표현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반응

하는 유형이다.

이와 같은 Jang et al.(2010)의 연구에서 규명

된 4가지 분노원인 유형과 Jang et al.(2011)의

연구에서 규명된 6가지 분노표현 유형은 주관성

에 기초한 개인의 인식 유형이므로 이러한 Q-방

법론을 통해 밝혀진 연구들은 인구통계학적 특

성 및 다른 변인들과의 정량적 관계를 객관적으

로 파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사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Q-Tool을 이용하여 주관적 상태에

서 아동의 분노원인과 분노표현 유형이 다수의

아동에게도 검증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Q-Tool은 각 유형의 대표적 요인의 해석을 바탕

으로 만들어지며 조사연구의 응답자가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특정 유형을 찾아낼 수 있

게 한다(Yun, 2010). 따라서 Q-Tool로 검증한 연

구결과는 전체적으로 Q-결과의 유용성을 확대

시켜줄 것이며, 아동이 드러내는 분노의 심리

적․행동적․인지적 분화를 가시화함으로써 실

제로 아동의 분노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특히 사회적 유능감

과 정서지능은 분노와 연관되어 그동안 주목받

아온 주제이다(Mischel, Shoda, & Rodriguez,

1989, Yu, 2010). 사회적 유능감이란 아동이 자

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데 중

요하게 요구되는 능력으로 보편적인 개념이라

기보다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

의되는 개념이다(O'Malley, 1977).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유능감은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

을 조절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

유지하고 대인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며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아동기 동안 아동은 많은 시간을 학교와 학원

등에서 또래와 함께 보내기 때문에 또래관계를

통해 또래들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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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학습하고 습득하며 사회성을 발달시키

게 된다. 이때 또래관계에서 표출되는 정서 중

부정적인 감정 특히, 분노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Rubin, Coplan, Fox, &

Calkins, 1995). 정서와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련성

을 연구한 선행연구들(Stifter, Spinrad, & Braungart-

Rieker, 1999)에 따르면, 사회적 유능감이 낮은

아동은 분노를 더 자주 경험하게 되며 사회적

부적응 행동이나 학교생활에서 낮은 학업 수행,

중퇴와 같은 학교 관련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낮을

경우 비행, 행동문제 및 우울, 자살과 같은 심각

한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며(Harter, 1998), 개인

적 성취감과 자아 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Rapper et al., 2000). 이처럼 선행연

구(Harter, 1998; Rapper et al., 2000; Rubin et

al., 1995)에서 분노표현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

감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으나 분노

원인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을 살펴본 연구는 매

우 드문 실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상호작용 상황

에서 표출되는 분노와 사회적 유능감 간에는 서

로 깊은 관련이 있음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분노원인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에 차이

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회적 유능감이 분노표현

유형에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일반 지능과는 다르게 정의되는 정서지

능은 감정과 느낌 즉, 자신이나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태

어날때부터결정된 것이 아니라 성장기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에 의해 발달되며(No, 2007; Salovey

& Mayer, 1997), 유아기와 아동기에 가장 급속

하게 발달하는 것으로밝혀졌다(Katz & McClellan,

1997; No, 2007). 따라서 화가 나는 상황일 경우

정서지능이 낮은 아동은 자신의 분노를 자기 자

신이나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상

황을 더욱 악화시켜 자신에게 불리하게 만들기

도 하지만,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감정

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함으로 대인관계

를 좀 더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게 된다(Yang,

2003). 바람직한 분노표현은 자기 내부로 억제

하지 않고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해를 끼치지 않

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것은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정서표현 능력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정서표현 능력

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대인관계를 성공적으

로 이끌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Yu, 2010;

Lee, 2010; Seo, 2006). 똑같은 분노상황이라도

대처 방식에 따라 성공적인 적응과 극단적인 적

응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의 대처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정서조절능력으로 이 또

한 정서지능과 분노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설명

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아동이 느끼

는 분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과장하거나 억누

르지 않고 타인에게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 타인의 정서를 명확히 이

해하면서 이를 고려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과 같은 정서지

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분노와 사회적 유능

감 및 정서지능 간에는 서로 깊은 관련이 있음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분노원

인 유형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과 정서지능에 차

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사회적 유능감

과 정서지능이 아동의 분노표현 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Q-방법론을 통하여 확인된 분노원인 유형과 분

노표현 유형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정서지

능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

동의발달적측면에서 의미있는 연구라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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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는 분노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 대

처와 표현을 기대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제

시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뿐 아니

라,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노의 주관적 특

성을 분석하고 각각의 유형에 적절하고 개별화

된 중재전략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연구문제 1> Q-Tool에 따른 아동의 분노원인

유형과 분노표현 유형은 어떠한

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성별과 분노원인 유형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에 차이가 있

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성별과 분노원인 유형에

따라 정서지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분노표

현 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가?

<연구문제 5> 아동의 정서지능이 분노표현 유

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에 거주하는 8세에서 10세 총

1,018명의 아동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아는 508명(49.9%), 여아는 510명(50.1%)으

로 성별에 따른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8세 아동

이 324명(31.8%), 9세 아동이 316명(30.5%), 10

세 아동이 378명(37.1%)의 비율로 연령에 있어

서도 고르게 분포하였다. 형제․자매수는 조사

대상자를 포함하여 1명인 경우는 353명(34.7%),

2명인 경우 477명(46.9%), 3명인 경우 127명

(12.5%), 4명 이상이 41명(4%), 무응답의 경우가

20명(1.9%)으로 형제․자매수가 2명인 아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연령은

20～29세가 10명(1.0%), 30～39세 251명(24.7%),

40～49세 634명(62.3%), 50세 이상 49명(4.7%),

아버지가 부재이거나무응답인 경우가 74명(7.3%)

으로 40～49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20～29세가 36명(3.5%), 30～

39세 499명(49%), 40～49세 406명(39.9%), 50세

이상 12명(1.2%), 어머니가 부재이거나 무응답

인 경우가 65명(6.4%)으로 30～39세가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분노원인 유형

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과 정서지능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사회적 유능감과 정서지능이

아동의 주관적 관점에서 드러난 분노표현 유형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척도를 사용하였다.

1) Q-Tool

Q-방법론을 통하여 규명된 한국 아동의 4가

지 분노원인 유형(Jang et al., 2010)과 6가지 분

노표현 방식(Jang et al., 2011)을 토대로 Q-Tool

을 개발하였다. 각각의 Q-Tool은 각 요인별 해

석을 요약하고 각각의 진술문의 표준점수가 가

장 높은 문항을 대표 진술문으로 설정하였다. 또

한 각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판별력 높은 진술

문을 조합하여 타 유형과 겹치지 않는 속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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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ger cause Q-Tool

Type Feature

Ⅰ：

Family-

Intimacy Reject

I get really angry when I hear someone insult my family and when my parents have

a fight.

Ⅱ：

Me-Self Reject

I get angry when I have to study even though I want to play, and when all my friends

have cool stuff that I don't.

Ⅲ：

I-Self Reject
When adults compare me to other friends and when they ignore me I get really angry.

Ⅳ：

Internal-

Control Reject

I get really angry when adults don't know what I've done well but only my friends.

<Table 2> Anger expression Q-Tool

Type Feature

Ⅰ：

Empathy

When I get angry I try to calm myself down and try to understand why the person made

me so angry.

Ⅱ：

Avoidance-

Conversion

When I get angry I don't burst out in anger but, instead I lock the door and think about

revenge then I soon get OK.

Ⅲ：

Reaction-

Seek

When I get angry I scream and I even cry. I sometimes shut the door really loud or

hit on something to let the person know that I'm angry.

Ⅳ：

Emotional-

Control

Although I am angry I try to calm myself down and think that I'll be OK.

Ⅴ：

Avoidance-

Conversion

I don't express my feelings and keep it to myself when I get angry.

Ⅵ：

Reaction-

Seek

I choose to be angry or calm myself down depending on what others would think.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문단으로 구성하

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동의 분노원인 유형과 분

노표현 유형의 특성에 대한 각 유형의 설명 변

량을 극대화시키도록 조정하여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아동의 분노원인과 분노표현 유형의 Q-Tool

은 Table 1, Table 2와 같다.

2)사회적 유능감 척도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Doh

(1994)의 ‘Children's Social Competence' 척도를

본 연구자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맞게 번

안․수정하여 아동학 박사 2인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문항이며 하위요인으로 대인적응성 1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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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도/지도력 8문항, 사회적 참여 5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척도의 응답방법은 5점 Likert식 척도

로 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24점에서

최고 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유

능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다.

3)정서지능 척도

아동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Lee(2006)

가 사용한 정서지능 척도를 본 연구자가 초등학

교 저학년 수준에 맞게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지능 척도는 총 29문항이며 하

위요인으로 감정이입 9문항, 정서조절 8문항, 정

서표현 6문항, 정서이해 6문항으로 구성되며, 척

도의 응답방법은 5점 Likert식 척도로 되어 있으

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29점에서 최고 145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4)아동의 스트레스 수준 척도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스트레스 수

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Sim(2006)의 척도를 초등

학생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일상 장면에

서 직면할 수 있는 사건을 기술한 것으로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응답방법은 5

점 Likert식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ɑ)는 .91

로 나타났다.

3.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질문지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 면담과정과 질문지 작성에 소

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을 알아보

기 위하여 2011년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8세에

서 10세 아동 각 10명씩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아

동의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변인인 사회적 유능

감과 정서지능의 문항을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에 맞추기 위해 아동학 박사 1인과 아동학전공

자 3인, 초등학교 교사 1인의 자문을 구한 후 문

항을 수정하여 완성된 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완성된 질문지를 대구광역시, 대전광

역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는 8세에서 10세 아

동을 대상으로 2011년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

지 총 1,6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1,470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누락되거나 부실 기재된

질문지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총 1,018부이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

며 사용한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문항내적합치도인 Cronbach's a계수를 산출하

였고 유의도 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아동의 성별과 분노원인 유형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 사회적 유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

증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수준과 연령을 통제변

수로 사용하여 다변량공분산분석(MONCOVA)

를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단변

량 검사 후 Scheffé의 사후검증 방법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구체적 차이를 비교하였다. 기존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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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anger cause type (N = 1,018)

Type N %

Family-intimacy reject

Me-self reject

I-self reject

Internal-control reject

Absence

316

166

276

241

19

31.0

16.3

27.1

23.7

1.9

Total 1,018 100.0

<Table 4> Distribution of anger expression type (N = 1,018)

Type N %

Empathy

Avoidance-conversion

Reaction-seek

Emotional-control

Emotional-repression

Consideration

Absence

233

206

160

171

76

164

8

22.9

20.2

15.7

16.8

7.5

16.1

.8

Total 1,018 100.0

행연구에서 분노의 원인이 스트레스 수준에 따

라 차이가 있다(Martin & Dahlen, 2005; Park,

2010)고 보고하고 있고,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과 정서지능 역시 스트레스, 성별, 연령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Lee,

2008; Jang et al, 2011) 스트레스와 성별, 연령을

통제변수로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연구결과

1.아동의분노원인유형과분노표현유형의빈

도분포

Q 방법론을 활용하여 파악된 아동의 분노원

인 유형(Jang et al., 2010)과 분노표현 유형(Jang

et al., 2011)이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도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Q-Tool을

사용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한 결과 Table 3, Table

4와 같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류된 분노원인 4가지 유형

과 분노표현 6가지 유형에 대한 Q-Tool과 실제

빈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Q-방법론과 일반적

R-방법의 병렬적 구조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한 아동의 분

노원인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가족친밀감 좌절

형이 316명(31.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주관적자기 좌절형이 276명(27.1%), 내적통제

좌절형이 241명(23.7%), 객관적자기 좌절형이

166명(16.3%)으로 나타났다. Q-Tool에서 제시된

유형 중에 해당하는 분노원인이 없다고 응답한

아동은 19명(1.9%)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에서 주목할 점은 Jang et al. (2010)에서 Q-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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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통해 밝혀진 분노원인 유형 분류에서 22명

의 아동 중 12명의 아동이 가족친밀감 좌절형을

나타내었는데, Q-Tool을 사용한 경우에도 아동

들이 가족친밀감 좌절형을 가장 많이 선택하여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노표현 유형의

경우에는 감정이입형이 233명(22.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감정조절형 171명(16.8%)

과 감정숙고형 164명(16.1%)으로 유사하게 나타

났으며, 반응추구형이 160명(15.7%), 감정억제형

이 76명(7.5%), 해당하는 분노표현 방법이 없다

가 8명(0.8%)의 순으로 나타났다. Q-Tool은 앞

서 기술하였듯이 각각의 유형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와 각각의 유형의 특성을 배타적으로 나타

내는 진술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문단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Q-Tool은 아동이 자신의 분노원인과

분노표현 방식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유

형을 지정하도록 하는데, 일부 아동의 경우에는

자신의 분노원인 혹은 표현 유형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처럼 Q-Tool에서

제시한 유형이 자신의 분노원인 혹은 분노표현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아동은 분노원

인일 경우에는 1.9%, 분노표현의 경우에는 0.8%

에 불과해 Q-Tool의 활용성은 크다고 하겠다.

2.아동의성별과분노원인유형에따른사회적

유능감의 차이

아동의 성별과 분노원인 유형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연령과 스트레스 수준을 공변인으로 통

제한 후 아동의 성별과 분노원인 유형(가족친밀

감 좌절형, 객관적자기 좌절형, 주관적자기 좌절

형, 내적통제 좌절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

회적 유능감(대응적응성,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도)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량공분산분

석(MANCOVA)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성별과

분노원인 유형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에

관한 다변량공분산분석 결과, 스트레스(Wilks'

Lambda = .93, p < .05)와 연령(Wilks' Lambda

= .98, p < .05) 공변인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Wilks' Lambda

= .98, p < .05)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분노원인 유형(Wilks' Lambda = .99, ns)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

며, 성별과 분노원인 유형의 상호작용효과(Wilks'

Lambda = .99, ns)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아동의 연령과 스트레스를 공변인으로

통제할 경우 아동의 분노원인 유형에 따라 사회

적 유능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성별에 따라

서만 사회적 유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변량검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성별의 단

변인변량분석을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사회

적 유능감의 하위요인 중 대인적응성(F = 10.98,

p < .05)과 사회참여도(F = 8.59, p < .05)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기도/지도력(F = 1.43, ns)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는 남

아보다 대인적응성과 사회참여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3.아동의성별과분노원인유형에따른정서지

능의 차이

아동의 성별과 분노원인 유형에 따라 정서지

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연



10 아동학회지 제33권 3호, 2012

- 32 -

<Table 5> Social competence for analysis of variance depending on gender and anger cause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S df MS F

Anger cause

Interpersonal adustment

Popularity/Leadership

Social participation

476.87

259.18

152.04

3

3

3

158.96

86.39

50.68

2.88

1.50

2.05

Gender

Interpersonal adustment

Popularity/Leadership

Social participation

606.80

82.36

212.74

1

1

1

606.80

82.36

212.74

10.98*

1.43

8.59*

Anger cause*

gender

Interpersonal adustment

Popularity/Leadership

Social participation

36.42

49.56

17.42

3

3

3

12.14

16.52

5.81

.22

.29

.24

stress

Interpersonal adustment

Popularity/Leadership

Social participation

3977.23

694.00

508.08

1

1

1

3977.23

694.00

508.08

71.97*

12.09*

20.52*

Age

Interpersonal adustment

Popularity/Leadership

Social participation

3.86

382.89

35.01

1

1

1

3.86

382.89

35.01

.07

6.67*

1.41

*p < .05.

령과 스트레스 수준을 통제한 후 아동의 성별과

분노원인 유형(가족친밀감 좌절형, 객관적자기

좌절형, 주관적자기 좌절형, 내적통제 좌절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서지능(감정이입, 정서조

절, 정서표현, 정서이해)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분노원인 유형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에 관한 다변량공변산분석 결과, 스트레스

(Wilks' Lambda = .94, p < .05)와 연령(Wilks'

Lambda = .98, p < .05) 공변인의 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분노

원인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F = .87, ns)를 제외

한 성별(Wilks' Lambda = .97, p < .05)과 분노원

인 유형(Wilks' Lambda = .97, p < .05)의 주효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

동의 성별과 분노원인 유형에 따라 정서지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난 주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분노원인

유형에 따라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감정이입

(F = 477.79, ns), 정서조절(F = 428.43, ns), 그리

고 정서이해(F = 125.99, ns)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표현(F =

466.85, p < .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에서는 정서조절(F = 116.96, ns)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감정이입(F = 1797.44, p < .05), 정서표

현(F = 716.20, p < .05), 그리고 정서이해(F =

181.20,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는 남아보다 감정

이입, 정서표현, 정서이해 부분에서 더 유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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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omotion intelligence for analysis of variance depending on gender and anger cause

(N = 988)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S df MS F

Anger Cause

Empathy

Emotion-control

Emotion-expression

Emotion-understand

477.79

428.43

466.85

25.99

3

3

3

3

159.26

142.81

155.62

42.00

1.93

2.46

4.20*

1.11

Gender

Empathy

Emotion-control

Emotion-expression

Emotion-understand

1797.44

116.96

716.20

181.20

1

1

1

1

1797.44

116.96

716.20

181.20

21.83*

2.02

19.32*

4.79*

Anger cause

* Gender

Empathy

Emotion-control

Emotion-expression

Emotion-understand

196.84

81.05

2.62

28.16

3

3

3

3

65.61

27.01

.87

9.39

.80

.47

.02

.25

Stress

Empathy

Emotion-control

Emotion-expression

Emotion-understand

974.00

2661.92

760.68

57.57

1

1

1

1

974.00

2661.92

760.68

57.57

11.83*

45.93*

20.52*

1.52

Age

Empathy

Emotion-control

Emotion-expression

Emotion-understand

1.43

423.75

.50

36.46

1

1

1

1

1.43

423.75

.50

36.46

.02

7.31*

.01

.96

*p < .05.

<Table 7> Post-hoc comparison of emotion expression depending on anger cause (N = 988)

Anger cause type N M SD Scheffé

Family-intimacy reject

Me-self reject

I-self reject

Internal-control reject

310

165

274

239

19.65

18.95

19.69

19.42

1.68

1.55

1.74

1.63

b

a

b

b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분노원인 유형에 따른 정

서표현의 구체적인차이를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정서표현

은 객관적자기 좌절형과 나머지 유형 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분노의 원인이 객관적

자기 좌절형인 경우 가족친밀감 좌절형, 주관적

자기 좌절형, 내적통제 좌절형에 비해 정서표현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시적 자

아의 상실이나 소유의 욕구 좌절이 주 분노원인

인 객관적자기 좌절형을 보고한 아동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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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감정 표현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4.아동의사회적유능감이분노표현유형에미

치는 영향

주요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사회적 유

능감의 하위요인인 대인적응성,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에 대한 각각의 에타값이 .219, .124,

.058로 나타났으므로 분노표현 유형과 대부분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은 상관을 나타낸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유능감의 각 하위

요인들이 아동의 분노표현 유형에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 연령, 스트레

스 변인을 통제하고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요인

(대인적응성,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을 독

립변인으로, 분노표현의 각 유형(감정이입형, 회

피전환형, 반응추구형, 감정조절형, 감정억제형,

숙고형)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8과 같다.

첫째, 감정이입형 분노표현에 대한 사회적 유

능감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인기도/지도력

(B = .02, ns), 사회적 참여(B = -.03, ns)는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인

적응성(B = .03, p < .05)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대인적응성이

높을수록 감정이입형의 분노표현을 나타낼 확

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

피전환형 분노표현에 대한 사회적 유능감의 로

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인적응성(B = -.02, ns)

과 사회적 참여(B = .03, ns)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기도/지도력(B =

-.026, p < .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기도/지도력이 낮

을수록 회피전환형의 분노표현 유형일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응추구형 분노표현에 대한 사회적 유

능감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인기도/지도력

(B = -.01, ns), 사회적 참여(B = .00, ns)는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인

적응성(B = -.03, p < .05)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아동의 대인적응

성이 낮을수록 반응추구형의 분노표현을 나타

낼 확률이 유의하게 높음을 의미한다. 넷째, 감

정조절형 분노표현에 대한 사회적 유능감의 로

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인기도/지도력(B = .00,

ns), 사회적 참여(B = -.00, ns)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인적응성(B =

.04, p < .05)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아동의 대인적응성이 높을수록 감정

조절형의 분노표현을 나타낼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이 분노표현 유형 중 감정억제형에 영향

을 미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모형의 적

합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변화량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변인 중에

서 대인적응성이 아동의 분노표현 유형 중에서

감정이입형, 반응추구형, 감정조절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기도/지도력이 아동

의 분노표현 유형 중에서 회피전환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아동의 정서지능이 분노표현 유형에 미치는

영향

주요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정서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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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social competence depending on anger expression

(N = 1,018)

Anger-expression Social competence B S.E Wald df p
Exp

(B)

95% CI

Lower Upper

Empathy

Gender

Age

Stress

I-A

P/L

S-P

.02

.04

-.02*

.03*

.02

-.03

.15

.09

.01

.01

.01

.01

.01

.14

15.24

5.83

2.46

2.55

1

1

1

1

1

1

.91

.71

.00

.02

.12

.11

1.02

1.04

.98

1.03

1.02

.97

.75

.86

.97

1.01

1.00

.94

1.38

1.24

.99

1.05

1.04

1.01

Avoidance-

conversion

Gender

Age

Stress

I-A

P/L

S-P

-.57*

-.03

.02*

-.02

-.03*

.03

.17

.10

.01

.01

.01

.01

11.89

.08

17.12

1.94

4.14

2.66

1

1

1

1

1

1

.00

.78

.00

.16

.04

.10

.57

.97

1.02

.98

.97

1.03

.41

.80

1.01

.96

.95

.99

.78

1.18

1.03

1.01

1.00

1.07

Reaction-

seek

Gender

Age

Stress

I-A

P/L

S-P

.57*

.03

.02*

-.02*

-.01

.00

.18

.11

.01

.01

.01

.02

10.01

.10

11.93

4.94

.20

.02

1

1

1

1

1

1

.00

.76

.00

.03

.66

.89

1.77

1.03

1.02

.97

.99

1.00

1.24

.83

1.01

.95

.97

.96

2.53

1.28

1.03

1.00

1.02

1.04

Emotional-

control

Gender

Age

Stress

I-A

P/L

S-P

-.15

-.24*

-.02*

.04*

.00

-.00

.17

.11

.01

.01

.01

.02

.71

5.15

7.95

9.36

.08

.02

1

1

1

1

1

1

.40

.02

.01

.00

.78

.90

.86

.79

.98

1.02

.98

.96

.61

.64

.97

1.02

.98

.96

1.22

.97

.99

1.07

1.03

1.04

Emotional-

repression

Gender

Age

Stress

I-A

P/L

S-P

.57*

.10

.00

-.01

.01

-.02

.25

.15

.01

.01

.02

.03

5.23

.49

.24

.62

.31

.41

1

1

1

1

1

1

.02

.48

.62

.43

.58

.52

1.76

1.11

1.00

.99

1.01

.98

1.08

.83

.99

.96

.97

.93

2.87

1.48

1.02

1.02

1.05

1.04

Consideration

Gender

Age

Stress

I-A

P/L

S-P

-.08

.14

-.01

-.02

.00

.00

.17

.11

.01

.01

.01

.02

.21

1.78

1.56

2.72

.02

.01

1

1

1

1

1

1

.65

.18

.21

.09

.98

.90

.92

1.15

.99

.98

1.00

1.00

.66

.94

.98

.96

.97

.96

1.30

1.42

1.00

1.00

1.03

1.04

Note：I-A = Interpersonal Adustment. P/L = Popularity/Leadership, S-P = Society Participation.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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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emotion intelligence depending on anger expression

(N = 1,018)

Anger
expression

Emotion
intelligence

B S.E Wald df p
Exp
(B)

95% CI

Lower Upper

Empathy

Gender
Age

Stress
Empathy

E-R
E-E
E-U

-.03
.03
-.02*
.01
.03*
.02

-.01

.16

.09

.01

.01

.01

.02

.02

.03

.14
12.79

.16
5.50
1.43
.20

1
1
1
1
1
1
1

1869
.71
.00
.69
.02
.23
.65

.98
1.04
.98

1.01
1.03
1.02
.99

.72

.86

.97

.98
1.01

.99

.95

1.32
1.24

.99
1.04
1.06
1.06
1.03

Avoidance-
conversion

Gender
Age

Stress
Empathy

E-R
E-E
E-U

-.51
-.01
.02*

-.01
-.01
-.02
.01

.17

.10

.01

.01

.01

.02

.02

9.31
.01

15.42
.15
.93

2.28
.12

1
1
1
1
1
1
1

.00

.91

.00

.69

.31

.14

.78

.60

.99
1.02
.99
.99
.97

1.01

.43

.81
1.01

.97

.96

.94

.97

.83
1.20
1.03
1.02
1.01
1.01
1.05

Reaction-
seek

Gender
Age

Stress
Empathy

E-R
E-E
E-U

.52*
-.01
.01*
.01
-.05*
.01
.01

.18

.11

.01

.02

.02

.02

.02

8.25
.01

10.77
.32

11.03
.06
.18

1
1
1
1
1
1
1

.00

.95

.00

.57

.00

.81

.68

1.69
.99

1.02
1.01
.95

1.01
1.01

1.18
.80

1.01
.98
.92
.96
.97

2.42
1.23
1.03
1.04

.98
1.05
1.06

Emotional-
control

Gender
Age

Stress
Empathy

E-R
E-E
E-U

-.08
-.20
-.01*
-.01
.06*

-.01
-.02

.18

.11

.01

.02

.02

.02

.02

.19
3.71
8.20
.21

14.69
.08
.62

1
1
1
1
1
1
1

.66

.05

.00

.65

.00

.78

.43

.93

.82

.98

.99
1.06
.98
.98

.66

.67

.97

.96
1.03

.96

.94

1.31
1.00

.99
1.03
1.09
1.04
1.03

Emotional-
repression

Gender
Age

Stress
Empathy

E-R
E-E
E-U

.50*
.09
.01
.01

-.01
.05

-.05

.25

.15

.01

.02

.02

.03

.03

3.94
.36
.70
.08
.50

2.35
2.49

1
1
1
1
1
1
1

.05

.55

.40

.77

.48

.13

.12

1.64
1.09
1.00
1.01
.99

1.05
.95

1.01
.82
.99
.97
.95
.99
.90

2.68
1.47
1.02
1.05
1.03
1.11
1.01

Consideration

Gender
Age

Stress
Empathy

E-R
E-E
E-U

-.07
.12

-.01
-.01
-.03
-.01
.03

.18

.11

.01

.02

.02

.02

.02

.15
1.34
2.06
.26

2.90
.36

1.41

1
1
1
1
1
1
1

.70

.25

.15

.61

.09

.55

.24

.93
1.13
.99
.99
.97
.99

1.03

.66

.92

.98

.96

.95

.95

.98

1.32
1.40
1.00
1.02
1.00
1.03
1.07

Note：E-R = Emotion-Regulation, E-E = Emotion-Expression, E-U = Emotion-Understand.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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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위요인인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표현, 정

서이해에 대한 각각의 에타값이 .168, .257, .185,

.122로 나타났으므로 분노표현 유형과 대부분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은 상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지능의 각 하위요인들이 아

동의 분노표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기 위해 아동의 성별, 연령, 스트레스 변인을 통

제하고, 정서지능의 하위요인(감정이입, 정서조

절, 정서표현, 정서이해)을 독립변인으로, 그리

고 분노표현의 각 유형(감정이입형, 회피전환형,

반응추구형, 감정조절형, 감정억제형, 숙고형)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첫째, 감정이입형 분노표현에 대한 정서지능

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아동의 정서지능의

하위변인 중 감정이입(B = .01, ns), 정서표현(B

= .02, ns), 정서이해(B = -.01, ns)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조절(B

= .03, p < .05)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정서조절력이 높을수록 감

정이입형의 분노표현 유형을 나타낼 확률이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피전환형 분노표현에 대한 정서지능

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아동의 정서지능의

하위변인 중 감정이입(B = -.01, ns), 정서조절(B

= -.01, ns), 정서표현(B = -.03, ns), 정서이해(B

= .01, ns)의 모든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응추구형 분노표

현에 대한 정서지능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아동의 정서지능의 하위변인 중 감정이입(B =

.10, ns), 정서표현(B = .06, ns), 정서이해(B =

.01, ns)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정서조절(B = -.05, p < .05)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아동의 정서조절력이 낮을수록 반응추구형

의 분노표현을 나타낼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

을 나타낸다.

넷째, 감정조절형 분노표현에 대한 정서지능

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아동의 정서지능의

하위변인 중 감정이입(B = -.01, ns), 정서표현(B =

-.01, ns), 정서이해(B = .02, ns)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조절(B = .06,

p < .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정서조절력이 높을수

록 감정조절형의 분노표현을 나타낼 확률이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동의

정서지능이 분노표현 유형 중 감정억제형과 숙

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

귀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변화량

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정서지능의 하위변인 중에서 정서조절만

이 아동의 분노표현 유형 중 감정이입형, 반응추

구형, 감정조절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논 의

본 연구는 8세에서 10세 아동의 분노원인 유

형과 분노표현 유형에 대해 Q-방법론을 적용한

사정도구인 Q-Tool을 개발하여 Q-방법론을 통

해 도출된 분노원인과 분노표현 유형들이 실제

로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리고 규명된 분노원인

유형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과 정서지능에 차이

가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유능감과 정서지능이

분노표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첫째, Q-방법론으로 분류된 한국 아동의 분노

원인 유형과 분노표현 유형이 실제로 얼마나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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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의 아동에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Q-Tool을 이용한 조사연구를 실시한 결과, 분노

원인 유형 중에는 가족친밀감 좌절형이 가장 많

이 나타났으며, 주관적자기 좌절형, 내적통제 좌

절형, 객관적자기 좌절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 분노표현 유형의 경우는 감정이입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회피전환형, 감정조절형, 감정

숙고형, 반응추구형, 억제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Kim(2009)은 한국 아동의 분노원인을 설문지

를 통해 조사하여 빈도분석을 한 결과 부당하다

고 느낄 때가 가장 화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

으며, 보복 및 소극적이거나 적극적 공격, 비난

및 경멸, 자존심 손상 및 거부당함의 순으로 나

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Q-방법론을 통

해 밝힌 아동의 분노원인 유형에서 한국 아동이

가족안정감과 결속력을 위협받게 될 때 분노를

느꼈던 유형의 빈도가 높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

이다. 이러한 결과는 Kim(2009)의 연구에서 분

노 상황을 미리 설정해 놓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친밀감에 대한 조사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국내연구에서 분노표

현 유형의 선행연구는 거의 Spielberger et al.

(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을 사용하

여 측정한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논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

목할 만한 점은 주관적 관점에서 살펴본 아동의

분노원인과 표현 유형이 객관적 관점으로 일반

화 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동의 주

관적 분노감정과 아동이 지각하고 표현하는 분

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아동의 성별과 분노원인 유형에 따른 사

회적 유능감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아동의 성

별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노원인 유형에 따른 사회적 유능

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먼저, 아동의 성

별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대인적응과 사회참여를 더 잘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인기도/지도력에서는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

과는 4～5세경부터 남아보다 여아가 타인에 대

해 더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하여 표현성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성인기까지 지속된다(Song,

2008)는 발달경향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결과는 사회적 유능감에서 여아가 남아보

다 더 나은 수행을 보인다는 선행연구(LaFreniere

et al., 2002; Lee, 2008)결과를 지지한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들과 놀이할 때

화가 나더라도 공격적 행동을 자제하고 긍정적

인 정서성을 보이며,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

하여 표현하는 등 대인적응성과 사회적 참여도

가 더 유능하게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

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한다고 밝힌 선행연구 결

과들(Kang, 2010; Lee, 2008)을 지지한다. 본 연

구에서 여아는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변인 중 대

인적응성, 사회참여도에서 남아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쉽게 화를

내고 잘 흥분하고 성격이 급한 정서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아동의 분노원인

유형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에는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지지할만한 선행연구

는 없으나 Q-방법론을 통해 확인된 분노원인 유

형에 따라 아동이 환경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

하고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고 대인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없다

는 것을 밝힌 첫 연구결과라는데 그 의의가 있

다고 하겠다.

셋째, 아동의 성별과 분노원인 유형에 따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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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성별과 분

노원인 유형에 따라 정서지능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아가 남아보다 감정이

입, 정서표현, 정서이해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정서조절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정

서표현과 정서조절을 더 잘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Brody, Stoneman, & McCoy, 1994; Jang,

2005; Mayer & Salovey, 1997)과 일치하며, 여아

가 남아보다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을 더

잘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Choi, 2010; Lee,

2008)과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타인의 정서에 더 관심을 보이고 타인

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며, 자기 정서를 더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나타내고, 여아가 남아

보다 발달적 차원에서 정서적인 성숙이 빠르다

고 밝힌 선행연구(Jang, 2005)에서도 입증된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Q-방법론으로 규명된

한국 아동의 분노원인 유형에 따라 정서지능에

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노원

인이 객관적자기 좌절형일 경우에 가족친밀감

좌절형, 주관적자기 좌절형, 내적통제 좌절형에

비해 정서표현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일시적인 자아의 좌절이나 물건의 소유

를 제지당했을 때 분노를 느끼는 객관적자기 좌

절형의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좌절되었

을 때 분노를 느끼는 경우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데(Carter & Minirth, 1993), 이러한 객관적자기

좌절로 분노를 나타내는 아동은 소유의 욕구가

좌절 되었을 때는 화를 내지만, 자신과 관련이

없는 현상과 대상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특성을 보여 이러한 점 때문에 다른 유형의 아

동보다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이 다소 미흡한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아동

이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

로 인하여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또래에게

덜 표현한다는 선행 연구(Underwood, 1997)와

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아동의 성별과 분노원인 유형의 특성에 따라

정서지능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아동의 독특한

특성을 잘 알고 아동의 분노원인에 따른 정서를

표현․이해하고 조절하며 반응하는 능력을 기

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유능감이 아동의 분노표현 유형

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본 결과, 사회적 유능

감의 하위변인 중에서 대인적응성이 아동의 분

노표현 유형 중 감정이입형, 반응추구형, 감정조

절형과, 인기도/지도력이 회피전환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아동의 대인적응성이

높을수록 감정이입형, 감정조절형의 분노표현을

나타낼 확률이 높으며, 대인적응성이 낮을수록

반응추구형의 분노표현을 나타낼 확률이 높고,

인기도/지도력이 낮을수록 아동은 회피전환형의

분노표현을 나타낼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사회적 유능감이 아동의 분노를 표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적 유능감과 아동의 분노표현과의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Hubbard, Coie, & Dodge,

1994; Oh, 2010)을 지지한다. 종합해 보면, 본 연

구의 결과로 사회적 유능감이 아동의 분노표현

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

은 단순히 아동이 나타내는 분노표현 유형을 이

해하기에 앞서 상황과 대상에 따라 분노를 표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사회적 유능감이 아동

의 분노표현 유형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볼

때 아동의 분노를 개입하고 중재하기 이전에 앞

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서지능이 아동의 분노표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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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본 결과, 정서지능의

하위변인 중에서 정서조절만이 감정이입형, 반

응추구형, 감정조절형의 분노표현 유형과 관련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아동이 분노를 표현

하는 데 있어 자신의 분노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여 이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입형과 화가 났을 때 나

의 감정을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반응하

는 반응추구형, 스스로의 분노 감정을 다스려 조

절하는 감정조절형이 정서지능의 하위변인 중

정서조절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

조절 능력이 아동의 분노를 표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서조절 능

력과 아동의 분노표현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Martin & Dahlen, 2005; Seo, 2002)과 정

서지능 향상을 위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통하

여 아동의 분노조절 능력에 효과를 보고한 연구

들(Kim, 2008; Lee, 2006)을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정서조절력이 높은 아동

이 반응추구형으로 분노를 표현할 경우 자신의

분노가 해소되며 상대방과의 원만한 관계유지

가 가능하지만, 정서조절력이 낮은 아동의 경우

에는 정서조절의 이해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

에 있어 미숙하여 부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서지능

이 아동의 분노표현에 있어 중요한 변인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아동이 나타내는

분노표현 유형을 이해하기에 앞서 자신의 정서

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평가하여 분노상황에 맞

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정서지능을 향상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

이 분노를 반응추구형으로 표현할 경우 개인특

성 중심의 구체화되고 개별화된 적절한 방식으

로 자신의 분노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부모나

교사의 개입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발달특성상 초등학교 8세에서 10세 아동

의 분노원인 유형을 살펴본 본 연구결과를 아동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있어 제한이 따르므로 후

속연구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과 청소년의 분

노원인 유형과 분노표현 유형에 대한 연구를 시

도해볼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인간의 감정, 태도,

느낌, 가치 등과 같은 측정하기 어려웠던 주관적

행위를 통합체와 요인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방

법으로 측정하는 Q-방법론과 그동안 다루어졌

던 전통적 방법론인 R-방법론의 병렬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분노원인 유형에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

능감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변인

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반영한 분노중재프로

그램이나 아동의 분노 인식에 대한 연구가 구체

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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